
줄로 믿는다. 재해 방지와 부보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소 하나쯤은 벌써 마련해야 했었다

고 하는 자성이 나올 만하지 않은가 한다. 

다만, 연구소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 만으로는 연구소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. 연구소

도 맨 주먹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,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. 

그러나 방재 연구 분야에서 문헌을 통하여, 또는 불완전한 관계법이나마 이를 중심으로 

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술의 축적을 착실히 하여 온 “한국화재보험협회”의 

브레인들을 보험 업계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천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. 

 

 

해외사례연구 

1. 외국의 제도(예) 

영    국 

보험 업자에 의해 설립된 Fire Research Station이 재해 방지연구 및 소방 설비 검정을 

담당하고 있었으나 뒤늦게 정부가 이에 참여,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로 공동 운

영하여 오다가, 1976년 검정만을 따로 분리, Fire Insurers Research and Testing 

Organization에 맡겼음. (그러나 BRE 와 FIRTO는 동일 구내에 있음.) 

 

서    독 

보험 업자들의 시험소인 Ismaning Institute, VDS 등이 국가 방재연구의 선봉이 되어 있

음. 

특히 전자는 보험 기술 개발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. 

 

캐 나 다 

캐나다 보험업자 시험소(ULC)등이 전기 기기, 소방 기기 등의 검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

국가 검정은 없는 등 미국의 제도와 동일 

 

미    국 

보험 업자들이 설립한 UI, FM이 검정을 담당하며 국가 검정은 없음. 특히 FM이 화재 시

험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에서 화재 관계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Bureau of 

Standards도 이 FM의 시험 시험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. 

또한 UL 및 FM은 세계 대전 중 방재 연구, 무기 개발 등으로 국가를 위하여 커다란 공

헌을 하였음. 

 

2. 과학적인 부보 ─ MunichRe 및 FM의 예 

과학적인 보험 업무? 어떻게 하면 주먹 구구식의 보험업무를 탈피하여 과학적이요 합리적

인 보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가? 


